
지난해 12월 28일, 손주원(40) 씨가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시흥배곧점에서 300번째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횟수를 특별히 세어보지 않는다는 손주원 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혈을 무던히 이어가고자 한다.

글·사진 신은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팀 사원

 300회 헌혈까지 오랜 시간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

엇인가요?

 저의 첫 헌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

교에 단체헌혈 버스가 방문했는데, 호기심 많고 무

슨 일이든 나서서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망설

임 없이 친구들과 함께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헌혈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느덧 

15년이 되었네요.

 한마음혈액원 개원 이래 첫 200회 헌혈 달성자이

자 오늘을 기점으로 첫 300회 헌혈 달성자가 되셨는

데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며 이어온 헌혈이 아니었기에 200

회 헌혈을 달성했을 때처럼 무덤덤합니다. 이제 헌혈

은 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헌혈 횟수를 특별하게 세

어본 적도, 숫자에 크게 의미 부여해본 적도 없습니

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100회, 200회를 

“일상이 된 헌혈, 

  몸이 허락하는 한 

  참여하고 싶죠”

지나 300회가 된 것뿐이라 이렇게 감사한 축하를 받

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헌혈하고자 마음먹어도 건강 상태와 여건에 따라 

헌혈이 가능할 수도,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꾸준한 헌혈을 위한 건강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워낙 좋아해 매일 만 보씩 걷는데 시간이 되면 2

만 보씩 걷기도 합니다. 또, 멸치, 미역 등 철분 함유량

이 높은 반찬들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려고 노력합

니다. 특히 헌혈 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합니다. 운동

과 식단 조절로 헌혈을 이어갈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헌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느덧 300회가 되었지만, 제 몸이 허락하는 한 

헌혈에 꾸준히 동참하고자 합니다. 먼 훗날 한마음혈

액원의 첫 400회, 500회 헌혈자가 될 때까지 지금

처럼 헌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KIHA

할수있다!
#200회 #생명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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